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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76% “내 삶은 불행하다”
경제적 문제 등 때문

내년 4인가구 월소득 142만5천원 
이하면 생계급여 대상

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

득이 142만5천원 이하면 생계급

여를 받는다. 190만원 이하면 의

료급여를 받고, 213만7천원 이하

면 주거급여, 237만5천원 이하면 

교육급여 대상이 된다. 내년도 기

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

사업의 기준이 되는‘기준 중위소

득’은 올해보다 2.94% 인상됐다. 

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

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

는 가구의 소득이다.

지난 30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보건

복지부는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

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

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및 최저보

장수준을 심의·의결했다. 

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

올해 461만3천536원보다 2.94% 인상

된 474만9천174원으로 결정됐다. 가구

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천

194원, 2인가구 299만1천980원, 3인가

구 387만577원, 5인가구 562만7천771

원, 6인가구650만6천368원으로 정해

졌다.

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

자 선정 기준이 된다. 생계급여는 소득 

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% 이하일 때, 

의료급여는 40%, 교육급여는 50% 이

하일 때 지급된다. 주거급여 기준은 매

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(44%)보다 

오른 45%로 결정됐다.

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

준으로 지급된다. 소득이 0원인 4인가

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8

만4천61원에서 내년 142만4천752원으

로 인상됐다.

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

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.

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

지역별로 7.5∼14.3% 인상된다.

교육급여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 등

을 반영해 초·중·고등학교 부교재비와 

학용품비가 1.4% 인상된다. 그동안 중

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

부교재비는 중학교와 비교해 약 1.6배가 

더 비싼 점 등을 반영해 약 60% 인상하

기로 했다.

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

는 각각 13만2천원, 7만1천원에서 13만

4천원, 7만2천원으로 오른다. 중학생은 

같은 명목으로 내년에 21만2천원, 8만3

천원을, 고등학생은 33만9천200원, 8만

3천원을 받는다. 고등학생은 이와 별도

로 교과서비와 수업료, 입학금 등을 받

는다.

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

한 번이라도‘나의 삶은 불

행하다’고 생각한 적이 있

는 것으로 조사됐다. 5년 전

만 해도 10명 중 6명꼴로‘불

행’을 느꼈는데, 몇 년 새 그 

수가 대폭 증가했다.

1일‘서울신문’이 시장조사전문기

업‘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’가 전

날 발표한‘현대인의 정신건강 인식

조사’(만 19~59세 1,000명 대상) 결

과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전체 

응답자의 76.4%가 삶이 불행하다고 

답했다. 2014년 같은 기관의 조사 땐 

66.5%가 불행하다고 밝혔다. 5년 새 

불행하다고 답한 사람이 9.9% 포인트 

늘었다. 해가 갈수록 점점 행복과 멀

어져 가고 있는 셈이다.

불행하다는 생각은 남성(71.2%)보

다 여성(81.6%)이 더 많이 하고 있었

으며, 연령별로는 30대(80.4%)가 불행

을 가장 많이 느꼈다. 50대가 78.0%

로 뒤를 이었고, 20대 74.8%, 40대 

72.4% 순이었다.

삶이 불행하다고 느낀 근본적 원인

은‘경제적 문제’에 있었다. 자신의 경

제적 문제(39.0%·중복 응답)와 집안

의 경제적 문제(33.9%) 때문에 불행

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

다. 상대적으로 남성은 자신의 경제

적 문제(남성 48.9%, 여성 30.4%)에

서, 여성은 집안의 경제적 문제(남성 

26.1%, 여성 40.7%)에서 불행의 원

인을 더 많이 찾았다.

특히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 불행하

다고 생각하는 사람(27.7%)도 많았

는데, 중년층인 40대(26.0%), 50대

(19.5%)보다 청년층인 20대(35.3%), 

30대(30.3%)가 능력 부족을 자책했

다. 이 밖에 타인과의 관계(17.7%), 배

우자와의 관계(17.1%), 가족과의 관

계(14.7%) 등 주변인과의 관계 단절

과 불화가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

인으로 꼽혔다.

한국사회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

에 평균 63.7점으로, 2014년 64.6점

보다 낮았다. 정신건강지수 역시 평

균 68.1점에 불과했다. 3명 중 2명

은 무기력증, 수면장애를 비롯한 정

신적 고통과 심리 증상을 호소했으

며, 겪고 있는 정신질환이 하나도 없

다고 답한 사람은 3명 중 1명(33.0%)

에 불과했다.


